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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몰세권’ 공략…집객력 높은 복합시설 출점 확대
이마트·스타필드 등 복합시설 내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 전년 대비 2배 증가
‘스타필드마켓 월계점’ 등 쇼핑몰로 고객 몰리며 안정적인 유동인구 확보…가맹점주 선호 높아져
가맹점주의 안정적 운영 위해 운영 노하우 및 마케팅 적극 지원하며 동반성장 이뤄낼 것


[사진 설명] 노브랜드 버거 스타필드마켓 월계점 / 신세계푸드 제공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마트와 쇼핑몰 등 복합시설 매장을 확대하며 예비 가맹점주들의 새로운 출점처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와 스타필드 등 복합시설에서 운영 중인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은 총 20개점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장 가운데 복합시설 매장의 비중도 전체 4%에서 7%로 증가하며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노브랜드 버거의 출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창업 입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쇼핑과 여가, 외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고객 유입이 안정적인 복합시설 매장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신세계푸드는 분석했다. 또한 올 여름 폭염과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실내에서 쇼핑과 여가, 외식을 즐기려는 고객이 늘어난 점도 복합시설 매장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서울 노원구에 문을 연 ‘스타필드마켓 월계점’은 개점 직후부터 고객들의 오픈런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스타필드마켓 월계점에 입점한 노브랜드 버거 매장 역시 쇼핑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몰리며 전체 매장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꾸준한 고객 유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의 출점을 확대하고 있다. 쇼핑몰 등 복합시설의 경우 별도의 상권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없이 기존에 형성된 고객 유입을 활용할 수 있어 가맹점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자본 창업 모델인 ‘콤팩트 매장’도 복합시설 가맹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 콤팩트 매장은 약 15평 규모의 소형 매장으로, 기존 매장 대비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면서도 조리 동선과 공간 활용도를 최적화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화 매장이다.

복합시설의 경우 일반 매장 대비 제한된 공간에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해 콤팩트 매장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실제 복합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브랜드 버거 매장의 60%는 콤팩트 매장이다.

노브랜드 버거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출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 노하우,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해 가맹점주들이 각 상권의 특성에 맞춰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날씨와 관계없이 꾸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복합시설 매장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 특성에 맞는 창업 모델과 운영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가맹점과 본부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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